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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라떼는…’이 유행할 만큼 빠르게 바뀌는 
사회,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유쾌

한 쌤들과 발랄한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 문화를 
만들어가고 있죠. 소소하지만 즐거운 학교 풍경
을 담아보려 합니다. 우리 학교 이야기를 알리고 
싶은 분들은 이메일(lena@naeil.com)로 제보해
주세요! _ 편집자

EDU talk # 유쾌발랄_우리학교 # #수학여행 일상회복

학창 시절의 추억 하면 수학여행을 빼놓을 수 없죠. 하지만 코로나19가 기

승을 부린 이후로는 학교에서 각종 체험학습이 전면 중단됐습니다. 이놈의

(!)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한 번뿐인 소중한 추억을 만들지 못하게 된 거

죠. 올해 드디어 3년 만에 수학여행을 재개한 학교가 있습니다. 바로 서울 

선정국제관광고인데요. 학교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 5월 2일, 선정국제관

광고 274명의 학생들이 강원도로 2박 3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. 김형식 쌤

을 통해 자세한 이야길 들어봤습니다.

“3월부터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수학여행을 준비하기 시작

했어요. 올해는 꼭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.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

지 않은 상황이니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, 학부모

님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도와주셨죠. 마침 교육부에서도 학교 일상회

복을 발표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.”

코로나 이후 첫 수학여행이라니, 학생들도 무척 신났을 것 같은데요. 학교

는 여행지부터 식사 메뉴까지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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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학여행이
돌아왔다!

코로나 이후 첫 수학여행 풍경

유쾌발랄
우리학교

발왕산 스카이워크에서,
바람은 거세도 신나게 브이~~v^_^v

대관령 삼양목장에서 공중 부양 놀이 중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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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랫동안 기다려온 수학여행인 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자는 생

각이었죠.

“거리 두기를 위해 학년별로 지역을 분리하고 싶었는데 다들 강원도를 1순

위로 원하더라고요. 어쩌겠어요, 이왕 가는 건데 원하는 곳으로 가야죠. 대

신 동선이 겹치지 않게 이동하느라 애 좀 먹었어요. 하하.”

양떼목장, 월정사 전나무숲길, 발왕산 케이블카, 안목해변 카페거리 등

등…. 모두 학생들이 직접 고른 코스랍니다. 마스크로 얼굴은 가렸지만 즐

겁고 설레는 기분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하네요! 

“초·중·고 다 합쳐서 제일 좋았던 수학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학생들이 

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. 앞으로도 코로나 상

황 속에서도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.”

형식 쌤을 비롯, 선정국제관광고 쌤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잊지 못할 추

억을 쌓았네요. 이제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학교 일상을 되찾아가길 기대

합니다! ̂ _̂   

강릉 아르떼뮤지엄에서 형식 쌤과 학생들.
이게 바로 최신 유행 ‘갸루피스’ 포즈!? 

케이블카 타고 발왕산으로 슝슝~~
‘우리의 추억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길’.
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단체 사진 찰칵!

식사는 각자 원하는 메뉴로!
제육볶음팀의 인증숏.ㅎㅎ


